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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8번  주님을 부르던 날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70번 
188번 

 자애로운 예수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황 영 선  장 택 규 탁 환 섭  박 지 희  

8시 미사 최 혜 숙  윤 석 채  김 신 화  윤 건  

9시 30분 미사  Ethan Lee Lucas Lee 

11시 미사  김 영 진  강 석 구 주 호 종  

12시 30분 미사 Heajin Joung Teacher Teacher 

5시 미사  이 미 첼  박 지 은  하늘의 문 Pr.  하늘의 문 Pr.  전가별 천태준 박여원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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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연중 제29주일  

  지난주 토요일 로마에서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

여(친교, 참여, 사명)”를 주제로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

가 동참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교시노드라고도 불리는 이 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

의회 이후, 전 세계 가톨릭교회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서, 모든 필요한 논의를 한 번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

식하고 3-4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온 가톨릭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번 주교 시노드의 개막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님께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온 인류의 고

난과 열망에 연대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서로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식별을 시작하

도록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말씀과 “교

회는 일치, 친교, 그리고 하느님의 단일한 사랑으로 

모두 받아들여진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형제애로 부

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느

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일치의 은총을 받아 살

아가는 교회, 성령의 소리에 열려 있는 교회를 체험하

도록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러한 초대는 성령께서 가톨

릭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말씀이며, 또한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이 세례 때 

받은 성령의 도움으로, 한마음 한 몸으로 일치하여,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선포 사명에 참여해야 한다

는 것을 기억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교 시노드 개막연설에서 교황님께서 언급하

셨듯이, 가톨릭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면서 한마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

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

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어

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

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들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단 한 번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

는지 언급하셨는데, 특히 세 번에 걸친 당신의 수난

과 부활 예고가 있은 직후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이었고, 두 번째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

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마르 9,35)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수난과 부활 예고와 당신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님께서는 세 번째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셨고, 그래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하느님 나라의 자리를 두고 시

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또다시 당신

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

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

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리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

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게 어떻게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보

여주셨습니다. 

         

  오늘 복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시

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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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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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

오로 사도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유다인들에게

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라고 이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뛰어

난 언변이나 지혜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당신 자신이 하느

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비천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

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언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1코린 24-25 참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

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을 다 따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

에서 성령을 받은 이웃과 함께한다면, 부족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을 맞아 시월의 중순으로 만

추의 아름다움이 점점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기다리는 것도 가을의 설렘일 것입니다.  

 

  요즘 주일 성당의 모습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바쁘고 활기찹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정원에서 한가로운 모습으로 담소를 나누는 

신자들과 교육관 교실을 가득 매운 레지오 단원들의 

기도 소리, 등등 아직도 팬데믹 중이라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철저

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 그리고 

거리 두기, 등등. 이를 보조하기 위해 이번 주일도 ‘코

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여러 사람을 대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가급

적 테스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백신

을 아직 안 맞으신 분들도 테스트를 자주 받으셔서 

자신의 안전과 가족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느님 안에서 위로 받고 힘을 얻어 내일의 희

망을 갖고 안전하고 즐겁게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우

리의 노력입니다. 물론 불편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의 편안함이 내 가족 내 동료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이 우리 교구 디마지오 주교님께서 지난 주 교구 본

당 주임 사제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은 아주 인간적인 요청을 합니다. “스승님께서 영광

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

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마르코 10: 37) 하늘 나

라에서도 세상적 성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하늘 나라는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바보같아야 합니다. 또 아

이들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누구 위에 군림하고 자신

의 힘으로 세도를 부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김으로써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세속적으로 남을 섬김은 나약함의 증거이며 패배자

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섬김을 받기를 바랍니

다. 그러나 하늘 나라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섬기려는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마치 약한 사람의 종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패배자들의 리그 같기도 합니다. 그

러나 인간적 어리석음으로 이해 할 때 그렇게 보입니

다.  세상은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는 자들의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께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존재들

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군림과 세도에서 오지 않음을 압니

다. 남들 위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면 부릴수록 행복

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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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배고프고 거 큰 욕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 욕망

의 크기 만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

이 아니라 물질적 힘으로 남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문제이고, 권력으로 세도를 부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진 자가 자비를 베풀고 기득권 자가 소외된 이들

을 보살펴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우

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

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위에 계신 “불가능이 

없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는 가장 힘들 때 희망을 잃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

다. 희망은 우리를 웃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매일 성공과 대박을 

위한 꿈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웃을 수 있는 하루를 

꿈꾸고, 가족간에 서로를 탓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하루가 아니라 위로하며 감싸주는 가슴 뿌듯한 매일

을 보내길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서로 섬기는 삶입니

다.  

묵주 기도 성월  
입니다  

10월은  



5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삶은 은총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봉사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십니다. 나눔과 섬김의 생활을 

묵상합시다.   

셋째 주일 (10월) 

       공동체 소식                                                                                                                  2021년 10월 17일 

한국어 혼인 교리  

일시 : 11월 20일(토)  11 a.m.  

혼인 교리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신정은  

준비관계상 2주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성당 사무실  

문의 : (646) 220-1990  

특별헌금  

10월 24일(일) World Mission Sunday  

알 림 

Virtus 교육 

일시:10월 20일(수)  8 p.m. 

대상 : 새로운 단체장님과 주일학교, 한국학교,     

        교사, 어머니연합회, 대건회, 하상회 임원,     

        사목위원, 아이들과 접하는 모든 단체장    

        및 임원,  

* 모든 대상자는 Virtus교육을 받아야합니다.  

Virtus 교육은 줌으로 진행됩니다.  
Zoom Meeting link : 
https://zoom.us/j/6393154045?
pwd=RCtCZEViZnJJQW1UWUNZNitLYUJFQT09  
Meeting ID : 639 315 4045 
Passcode : 0712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 

위령의 날 미사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촛불 봉헌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

시는 분은 사무실로 10월 31일(일)까지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 11월 2일(화)  7 a.m. & 8 p.m.   

*아침 미사 전에 연령을 위한 위령기도를 바치겠 

습니다. 신자분들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령미사 지향은 위령 합동 연미사 봉투를 사용

하시고 가능하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모든 성인들, 특히 교회력에 있어 축일로 지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의무축일이며 헌금 있습니다.                                                             

미사 : 11월 1일(월)  7 a.m.  

첫금요일 성시간   

11월 5일(금)  8 p.m. - 9 p.m. 

미사는 없습니다.  

코비드19 검사  

날짜 : 10월 24일(일) & 10월 31일(일) 2주간 

시간 : 8 a.m. - 11 a.m.  

중간 점검 성경 필사 노트 수거가 있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쓰신 분은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필사 노트는 사목회 안내 데스크 옆, 구역분과 

데스크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https://zoom.us/j/6393154045?pwd=RCtCZEViZnJJQW1UWUNZNitLYUJFQT09
https://zoom.us/j/6393154045?pwd=RCtCZEViZnJJQW1UWUNZNitLYUJF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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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1년 10월 17일 

알 림 알 림 

주일학교 

2021년 바자회 경품권 당첨 현황 

 

시상 인원 시상 내역 경품권(당첨) 번호  

1등 1명 Cash $2,000 25885 

2등 1명 LG 스타일러 29525 

3등 2명 Apple iPad Air 256GB

(wifi only )  
24851, 24688 

4등 2명 22871, 21453 

5등 4명 

6등  14명 

행운상 29명 

2021년 주일학교 고등부 피정  

날짜 : 10월 29일(금) - 10월 31일(일)  

장소 :  

주소 : 440 W Neck Rd., Lloyd Harbor, NY  

학년 : 9학년 - 12학년 

금액 : $150 

교육관에서 일요일 10:30 a.m.부터 11:30 

a.m.까지 Rebeca 선생님이 등록을 받습니

다. 등록은 2차 벡신 접종까지 마친 학생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3일(일) 행복 나눔 바자회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

니다.                                       - 구역분과   

2021년 상반기 본당 재무보고  

내 역 금 액($) 

수 입 

교무금  279,911.00 

주일헌금 및 감사헌금  183,723.00  

부활 특별 헌금  13,039.00 

대축일 헌금  6,206.00 

교구 특별헌금 18,861.00 

주보 및 달력광고  11,600.00 

매일미사책 판매  7,190.00 

기타 수입금 1,196.18 

총수입 521,726.18 

지 출 

인건비 158,762.93 

사제관 비용 (의료보험 포함) 74,372.87 

수녀원 비용 (의료보험 포함) 25,655.70 

직원 복리후생비 13,691.97 

사무경비 24,649.77 

본당 행사 및 물품 구입비 17,598.99 

종교 교육비  3,191.02 

전례비용  1,714.48 

매일미사 책, 기타 종교 물품 구입 8,801.95 

공과비 (전기 · 가스 · 수도) 34,705.97 

시설비 ( 관리 및 보수) 24,708.83 

본당 단체 보조비 2,000.00 

본당외 카톨릭 사목 후원금 5,800.00 

ACA 연례교구모금 송금  44,000.00 

St. Elizabeth Ann Seton Trust 8,334.00 

교구 교납금 77,910.00 

교구 특별헌금 송금 16,238.00 

총지출  542,136.48    

수지차액 (2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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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도네이션  

요셉회 청소의 날 

10월 26일(화)  10:30 a.m. 

장소 : 요셉회관 앞  

반모임  단체 및 회의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1년 10월 17일 

Flushing 2구역 2반  

10월 24일(일)  3 p.m.    

장소: 성당 친교실     

반장 : 양희정 모니카 (917) 855-5453 

알 림 

우리의 정성 

생활상담소 상담 

10월 24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울뜨레야 

10월 17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문의 :간사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어머니 연합회 월례회  

10월 24일(일)  11 a.m. 

장소 : 사제관 옆 텐트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10월 17일(오늘)  2 p.m. 

장소 : 성당 친교실 

Flushing 1구역 1반  

단체장 회의  

10월 26일(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사목회의  

10월 19일(화)  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베드로회 월례회   

10월 17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2번방  

도네이션  

푸른들 골프 동호회에서 $500 이웃 사랑나눔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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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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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데이비드 





  

 

 For the leaders of the Mother church, especially for the new Bishop of Brooklyn and Queens: that 
they lead the followers of Christ with all the graces that the Holy Spirit has gifted them.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may seek the good of all and not advantage over others, we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learn to place the service of others ahead of our own exaltation,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instructions of Christ may take root in our hearts, we pray to the Lord. ◎ 

 That hardship or persecution may shape us as Christ, not drive us to despair, we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die, may die in Christ and not in defeat, we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October 17, 2021 

3rd Sunday in October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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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2021 High School Retreat 

Collection  

COVID Test  

VIRTUS (Korean) 

Zoom Meeting link : 
https://zoom.us/j/6393154045?
pwd=RCtCZEViZnJJQW1UWUNZNitLYUJFQT09  
Meeting ID : 639 315 4045 
Passcode : 0712 

All Saint’s Day Mass 

 

All Soul’s Day Mass 

 

First Friday of The Month 

 

https://zoom.us/j/6393154045?pwd=RCtCZEViZnJJQW1UWUNZNitLYUJFQT09
https://zoom.us/j/6393154045?pwd=RCtCZEViZnJJQW1UWUNZNitLYUJFQT09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9th Sunday in Ordinary Time                                                                                                   October 17, 2021 (Year B) No. 2549 

Responsorial  

Psalm 
Lord, let your mercy be on us, as we place our trust in you.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Isaiah                
   Isaiah 53:10-11 (146B) 

Second Reading  

    
  Hebrews 4:14-16 

Communion Antiphon 

  Behold,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ose who  
   fear him, who hope in his merciful love, to rescue   
   their souls from death, to keep them alive in famine.  

Psalm 33:4-5, 18-19, 20, 22 

How To Be A Servant Leader 

<Twenty-Ninth Sunday in Ordinary Time> 

By Fr. Joseph Veneroso, M.M.  

  Along with church history, Bible studies, pastoral and sacramental ministry, I believe men preparing for 
the priesthood should volunteer as orderlies in a nursing home or hospital. It would be good for them to 
offer humble service with a smile, even if it means bathing a patient or helping them clean up after going 
to the bathroom. Why? Because Christ who calls us commanded us to do so. 
 
  According to John's gospel, at the Last Supper, instead of giving the apostles the Eucharist, Jesus 
washed their feet--and commanded them (and us!) to wash one another's feet. Unfortunately this power-
ful, yet humble, act of service has been relegated to a once-a-year ritual on Holy Thursday instead of an 
attitude which should permeate our daily actions. It means if we want to follow Christ we must do what 
he did. There is no task that is too lowly or too beneath us. And anyone who aspires to be a leader in a 
Christian community must show that they are willing to offer humble service to everyone.  


